
황사, 망간·철 오염도 13- 15배 증가
환경부 , 미세먼지 농도증가 때문 … 위해성 높은 납·카드뮴은 비슷

환경부는 2002년 3월부터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생한 황사의 성분을 서울과 부산 등 7개 도시에서 분석한

결과 망간과 철, 니켈 등은 2001년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4월28일 밝혔다.

그러나 납과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은 유사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망간은 2002년 4월 대전에서 발생한 황사에서 0.423㎍/㎥가 검출돼 2001년 평균 농도보다

최고 15.8배, 철은 울산의 황사에서 12.237㎍/㎥이 검출돼 2001년 평균치보다 13.1배 각각 많았다.

니켈과 크롬도 대전과 광주 등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2001년 황사보다 조금 많았다.

환경부는 망간과 철, 니켈 등은 일반 토양에도 많이 포함돼 있으며 인체 위해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

다.

황사의 중금속 측정결과(2002. 3-4) (단위: ㎍/㎥)

구 분 Pb Cd Cr Cu Mn Fe Ni

서울
2002. 3.18- 22 0.0519 0.0036 0.0456 0.1376 0.4493 10.1260 0.0361

2001(황사) 0.0852 0.0019 0.0132 0.2207 0.1500 4.9092 0.0209
2001(평균) 0.0915 0.0029 0.0175 0.1912 0.0739 2.6554 0.0188

부산

2002.4(황사) 0.0618 0.0051 0.0193 0.2787 0.2675 9.9821 0.0213
2002.3(황사) 0.0558 0.0014 0.0229 0.2619 0.3378 12.9300 0.0254

2001(황사) 0.0845 0.0023 0.0083 0.1985 0.1205 2.6833 0.0091
2001(평균) 0.0698 0.0025 0.0116 0.2078 0.0648 1.4150 0.0105

대구

2002.4(황사) 0.0396 0.0026 0.0381 0.9437 0.4178 11.2092 0.0069
2002.3(황사) 0.0636 0.0028 0.0413 1.3191 0.4906 14.1989 0.0237

2001(황사) 0.0258 0.0008 0.0031 0.1181 0.0754 2.1158 0.0044
2001(평균) 0.0515 0.0022 0.0080 0.2692 0.0429 1.3577 0.0132

광주

2002.4(황사) 0.0477 0.0013 0.0054 0.2191 0.4434 0.4718 0.0089
2002.3(황사) 0.0841 0.0020 0.0072 0.2784 0.3792 9.0707 0.0115

2001(황사) 0.0595 0.0022 0.0035 0.1464 0.1149 1.8251 0.0062
2001(평균) 0.0347 0.0014 0.0064 0.1902 0.0453 0.9833 0.0069

대전

2002.4(황사) 0.0423 0.0013 0.0060 0.2510 0.4238 3.1235 0.0041
2002.3(황사) 0.0438 0.0017 0.0017 0.1977 0.2530 1.1337 0.0032

2001(황사) 0.0933 0.0019 0.0048 0.2447 0.1150 0.8281 0.0078
2001(평균) 0.0595 0.0010 0.0034 0.0590 0.0268 0.5270 0.0067

울산

2002.4(황사) 0.0816 0.0035 0.0180 0.3339 0.4213 12.2375 0.0218
2002.3(황사) 0.0496 0.0016 0.0248 0.2072 0.3270 8.5976 0.0252

2001(황사) 0.0861 0.0113 0.0113 0.3817 0.1219 2.0691 0.0173
2001(평균) 0.0565 0.0119 0.0108 0.2017 0.0488 0.9321 0.0101

인천

2002.4(황사) 0.0980 0.0097 0.0290 0.1390 0.4878 12.5975 0.0299
2002.3(황사) 0.0992 0.0045 0.0224 0.1572 0.5383 12.4099 0.0317

2001(황사) 0.1441 0.0070 0.0144 0.2186 0.2101 5.6904 0.0173
2001(평균) 0.1290 0.0062 0.0107 0.2184 0.0981 2.4918 0.0143

+ 납(Pb)의 대기 중 국가환경기준은 0.5㎍/㎥·년

++ 서울지역은 2002년 4월 황사 분석중

그러나 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등 인체 위해성이 높은 납과 카드뮴 등은 2001년과 비슷해 중금속 중 유일

하게 환경기준이 설정돼 있는 납의 농도는 0.0396-0.0992㎍/㎥으로 환경기준(연간 평균 0.5㎍/㎥)의 5분의 1에



불과했다.

카드뮴과 구리도 2001년 황사 및 2001년 한해의 평균 농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망간과 철의 오염도가 2001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은 예년에 비해 황사의 미세먼지 오염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황사의 유해물질 포함 여부와 황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세부적인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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